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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

보도
2020.9.17.(목) 조간

<인터넷> 2020.9.16.(수) 오전11시
배포 2020.9.15.(화) 17시

<내용문의>

구 분 담당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3771-0474)

한국경영자총협회 최문석 기업경영팀장(3270-733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병철 정책홍보팀장(2087-7170)

코스닥협회 진성훈 법제팀장(368-457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미진 정책팀장(3275-2217)

기업 경영활동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 반대 공동 성명

16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한국상

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코스닥협회(회장 정재송), 한국중견기업연

합회(회장 강호갑))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

표했다.

공동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

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

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

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

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

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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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이다. 세계 각국은 위기 극

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도 기업

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

되어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

영되기를 희망한다.

2020. 9. 16.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